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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배관 및 용접 근로자에서 발생한 폐암

성별 남 나이 48세 직종 배관 및 용접 업무관련성 높음

1. 개요: 임○○은 1989년 3월 J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입사하여 배관 및 용접 작업을 하

던 중 2004년 2월 S병원에서 폐암(선암)으로 진단받았다.

2.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: 임○○은 입사 후 배관 및 용접 작업을 주로 하였다. 배관 작

업은 지하 및 천장과 각 세대 내외에 설치되어 있는 난방용 배관을 시멘트 벽이나 천장재

를 깨거나 뜯어낸 후 교체하는 것이다. 교체 대상 배관을 감싸고 있는 보온단열재를 벗겨

내고 배관을 절단한 다음 새로운 배관으로 교체한 후 용접하고 보온단열재 처리를 한다.

과거 중앙난방 시절에는 배관을 전면 교체하는 방식으로 하다가 지역난방으로 바뀐 4-5

년 전부터는 특별히 문제가 있는 배관은 교체하되 나머지는 볼트로 파손 부위를 막는 밴

딩 방식을 사용한다. 현재 배관을 전면 교체하는 빈도는 월 2-3회 정도로(2-3년 전까지

는 거의 매일 교체하였음) 한번 교체할 때 5-6시간이 걸리고, 밴딩은 거의 매일 이루어지

면서 작업 소요시간은 1시간 정도이다. 임○○은 배관 교체작업이 이루어질 때마다 작업

에 참여하였다. 과거 중앙난방이 이루어지던 당시에는 벙커C유 및 경유를 사용하던 보일

러 기관실이 관리사무소 지하에 있었는데, 정비반 대기실도 기관실 안에 있어 보일러 연

소가스에도 노출되었다. 천장재에는 백석면이 90% 이상 함유되어 있었다. 과거 1982년에

조선소 협력업체에 입사하여 유조선 기관실에서 아연도금 물체를 용접하고, 석면이 사용

된 객실 벽을 잘라내고 전기장치를 용접한 후 다시 석면처리하는 작업을 약 2년간 하였

다. 이후 기계 제작업체 3곳에서 총 약 4년간 전기용접을 하였는데, 이 당시 업체에서도

석면을 사용하였다 한다.

3. 의학적 소견: 가래에 피가 묻어 나와 2004년 2월 5일 S병원 외래를 거쳐 2월 12일부

터 24일까지 입원하여 실시한 좌하엽의 경피세침흡인 조직검사에서 폐 선암으로 진단되

었고, 종격동경에 의한 림프조직검사에서도 전이성 선암으로 나타나 폐 선암으로 확진하

고 항암 화학요법을 시작하였다. 흡연력은 없다.

4. 결론: 임○○의 폐암은

① 원발성 폐암(선암)으로 확진되었고,

② 폐암으로 진단받기 약 15년 전부터 석면이 함유된 물질을 취급하면서 배관 및 용접

작업을 하여 석면에 노출되었고,

③ 이 작업 초창기 약 10년 동안에는 다핵방향족 탄화수소에도 노출되었을 수 있어,

과거 배관 및 용접 작업 중 노출된 석면 등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

었다.


